


[한중 수교 15주년] 

중국투자기업 경영성과 평가와 전망, 그리고 한중 FTA

Grand Survey 2007

 □ 조사 목적 

  ◦한중 수교 15주년을 맞아 중국투자기업의 경영성과를 종합 평가하고 

최근 환경 변화에 따른 향후 경영 여건을 조망함

  ◦핵심현안인 한중 FTA에 관한 투자기업계의 인식을 파악해 기조사한 

중국기업의 한중 FTA 인식과 비교 분석함

 □ 조사 기관 : KOTRA, 삼성경제연구소, 한국경제신문사

 □ 조사 기간 : 2007.6.21~7.12[3주간]

 □ 조사 방법 : KOTRA 중국지역 8개 무역관이 직접 인터뷰, 우편, 

전화, 팩스 등으로 실시

 □ 표본 기업 : 3,325개사(2005/2006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수록)

 □ 응답 기업 : 595개사(표본 기업 수 대비 17.9%)

 □ 분석 방법 : SPSS 13.0 통계 패키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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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KOTRA가 한중 수교 15주년을 맞아 실시한 삼성경제연구소, 한국경제신문과 

공동 기획한 ‘중국투자기업 경영성과 및 전망 설문조사’(Grand Survey 2007) 결

과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교차하는 중국 내 경영환경의 복잡한 현실을 그대로 

보여주고 있다.

  약 60%의 기업이 진출 당시보다 기업 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생각하며 흑자기

업(45.5%)이 적자기업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. 또, 중국의 긴축정책

이 장기화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고성장 기조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

있다.

  그럼에도 향후 중국진출 환경 전망에서는 54.7%의 기업이 ‘나빠질 것’으로 예

상해 ‘좋아질 것’이라는 전망(23.2%)을 훨씬 앞섰다. 중국경제가 한국에 미치는 

영향에 대해 절반가량이 ‘기회와 위기 병존’이라는 반응을 보였으나 기회론

(20.8%)보다 위기론(28.2%)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. 전반적으로 이제까지의 경

영 성과에 대해서는 만족하면서도 향후 전망은 비관 쪽에 가까운 것이 중국투

자기업의 인식이다.

  이런 상황에서 향후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기업이 59.4%로 축소(7.5%)보다 월

등히 높게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한하다. 철수 의사를 밝힌 기업은 전체의 0.8%에 

불과하다. 비용 상승 및 규제성 입법 등 최근의 환경 변화를 ‘돌파경영’(Break- 

through)으로 극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. 기업들은 향후 중국진출

에서 꼭 필요한 요소로 ‘기술력에 기초한 내수 브랜드 전략’을 꼽고 있다.

  한중 FTA는 지지율(58.7%)이 반대율(8.4%)을 압도하고 있다. 협상개시 시기는 

1~3년 후를 희망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. 기업들은 한중 FTA가 대중국 수출 

및 영업액에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중국기업보다 한국기업의 수혜 폭

이 클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‘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’이라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.

  KOTRA와 삼성경제연구소는 이번 설문결과와 최근 중국의 환경변화 등을 종

합해 새로운 진출 전략을 마련하고 9월 개최하는 대업계 세미나에서 밝힐 예정

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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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. 일반자료 (문항 1~7)

□ 설문에 응한 595개 사의 권역별 입지 분포는 우리 기업의 중국 투자지역 

분포와 대체로 일치함

 ◦산동 30.3%, 화북 24.7%, 화동 21.3%, 화남 10.6%, 동북 7.4%, 내륙 5.7%

□ 응답 기업의 업종별 구성은 제조업 397개 사(66.7%), 서비스업 198개 사 

(33.3%)

 ◦제조업은 전기전자, 섬유, 일반기계 등 17개, 서비스업은 도소매, 물류 

등 8개 세부 업종으로 구성

□ 기업들의 진출년도는 1985～2007년까지 23년에 걸침

 ◦통계 분석을 위해 기업 진출년도를 1985~1992년(4.0%), 1993~1997년

(13.4%), 1998~2002년(20.2%), 2003～2007년(62.4%) 등 4개 단위로 묶어 

시기별 경영성과 분석을 시도

□ 권역별 입지 외에도 도심, 교외, 개발구(공업원구․보세구) 등 특성별 입지

로도 구분함

 ◦이는 특성별 입지에 따라 경영 흑자 또는 적자 상황이 어떻게 다르게 

나타나는지를 분석하기 위함

□ 이 밖에 투자 규모, 합자(작) 또는 독자 여부, 매출액의 지역별 구성, 중국

투자 동기 등을 중심으로 기업 기초자료를 파악함

요  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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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권역별 입지 분포

<圖-1 권역별 입지 분포>

동북
7.4%<44>

내륙
5.7%<34>

화남
10.6%<63>

화동
21.3%<127> 화북

24.7%<147>

산동
30.3%<180>

주 : 595개 사 응답, <  >안 수치는 기업 수

2. 업종별 구성

<圖-2 업종별 구성>

서비스업

33.3%

<198> 제조업

66.7%

<397>

주 : 595개 사 응답, < >안 수치는 기업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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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表-1 세부 업종 구성>

제조업 : 17개 서비스업 : 8개

(1)식품가공 2.9% (2)섬유 및 어패럴 6.9%

(3)종이, 펄프, 목제품, 가구 0.8%

(4)가죽.신발.가방 1.8%

(5)의료, 화장품 2.7% (6)고무.플라스틱 3.5%

(7)생활용품.잡화 3.4% (8)요업, 도기 0.5%

(9)비철금속 1.2%   (10)금속제품 6.6%

(11)일반기계 6.4%  (12)전기 전자 10.9%

(13)수송기기 1.2%  (14)정밀기기 1.2%

(15)철강산업 1.3%  (16)화학, 석유제품 3.2%

(17)기타 제조업 12.3

(18)금융.보험 1.3% (19)도소매 6.1%

(20)물류 4.5% (21)정보처리. S/W 2.7%

(22)통신 1.2%  (23)컨설팅 3.5%

(24)요식, 호텔 2.5%

(25)기타 서비스업 11.4%

* %는 전체 응답기업 수 대비 비율

3. 진출년도(시기별) 구성  *85.8%가 진출한지 2년 이상 경과

<圖-3 중국진출년도 구분>

1985~1992
4.0%<24> 1993~1997

13.4%<80>

1998~2002
20.2%<120>2003~2007.7

62.4%<371>

주 : 595개 사 응답, < >안 수치는 기업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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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소재지 특성별 입지

<圖-4 소재지 특성별 입지 분포>

무응답
1.0%<6>

기타
2.9%<17>

개발구,
공업원구,보세구

32.1%<191>

도시 근교
26.4%<157>

시내
37.6%<224>

주 : 595개 사 응답, < >안 수치는 기업 수

5. 투자 규모 및 형태

□ 소액투자 위주... 100만弗 미만 59.6%, 1,000만弗 이상 9.6%

◦투자금액은 50만 달러 미만 40.8%, 50만~100만 달러 미만 18.8%, 100만~500

만 달러 19.7%, 500만~1,000만 달러 7.1%, 1,000만 달러 이상 9.6%의 비율을 

보임(무응답 4.0%)

<圖-5 투자 금액별 구성>

무응답
4.0%<24>1,000만 달러

이상 9.6%<57>

500만~1,000만
달러 미만
7.1%<42>

100만~500만
달러 미만

19.7%<117>

50만~100만
달러 미만

18.8%<112>

50만 달러 미만
40.8%<243>

주 : 571개 사 응답, < >안 수치는 기업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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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독자경영 비율 71.8%

<圖-6 한국 측 투자지분 비율>

50% 합자(작)
5.9%<35>

50% 미만
합자(작)9.9%<59>

무응답 2.9%<17>

51~80% 미만
합자(작)6.1%<36>

81~99% 이하
합자(작)3.5%<21>

100% 독자
71.8%<427>   

주 : 578개 사 응답, < >안 수치는 기업 수

◦71.8%가 독자 형태로 진출했으며 이어 50% 미만 합자(9.9%), 51~80% 미만 

합자(6.1%), 50:50% 합자(5.9%), 81~99% 이하 합자(3.5%) 등의 순임(무응답 

2.9%)

6. 매출액의 지역별 구성

□ 중국 내 매출 비중 55.5%로 단연 높아

◦매출액의 지역별 구성은 한국(27.3%), 중국(55.5%), 제3국(15.1%)으로 중국이 

단연 높게 나타남

- 이전 Grand Survey 결과를 종합할 때, 중국 내 매출 비중은 41.7%(2005년)

→ 47.6%(2006년) → 55.5%(2007년) 등 해마다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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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圖-7 매출액의 지역별 구성>

27.3 27.4 27.2

55.5
52.0

62.8

15.1
18.6

7.6
2.1 2.0 2.4

0.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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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.0

30.0

40.0

50.0

60.0

70.0

한국 중국 제3국 무응답

총괄 제조업 서비스업

주 : 1,676개 복수 응답

◦지역별 매출 비중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서

비스업의 경우 중국 내 매출 비율이 60%를 넘어섬

7. 중국투자 동기

□ 내수시장 공략-저임 노동력-한국 내 경영환경 악화 順

◦38.4%의 기업이 내수시장 공략을 위한 적극적인 목적으로 중국에 진출함

- ‘저임 노동력 활용’(17.6%), ‘한국 내 경영환경 악화’(11.5%), ‘협력업체와의 

동반 진출’(11.1%) 등도 일정한 비율을 보이고 있음

- 그러나 ‘원부자재 조달 용이성’(8.0%)을 비롯해 ‘중국의 양호한 수출 환경’ 

(5.9%), ‘중국 파트너의 요구’(3.7%) 등은 한 자릿수의 응답 비율을 기록함

◦2004년 Grand Survey에서는 ‘내수시장 공략’과 ‘저임 노동력 확보’ 동기가 

각각 26.8%와 25.8%의 비율로 조사된 바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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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04년 이후 최근년도 진출기업의 경우 내수시장 공략에 치중하고 있고 저

임 노동력 활용의사는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함

<圖-8 중국투자진출 동기>

중국 파트너의
요구3.7%<29> 기타 3.9%<31>

중국 양호한 수출
환경 5.9%<47>

원부자재 조달
용이 8.0%<63>

협력업체와
동반진출

11.1%<88>

한국 경영환경
악화

11.5%<91>
저임 노동력
17.6%<139>

내수시장 공략
38.4%<304>

주 : 792개 복수 응답, < >는 응답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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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I. 경영성과 평가 (문항 8~13)

□ 투자진출 당시와 비교한 기업 환경 변화에서 ‘개선됐다’는 응답(59.4%)이 

‘악화됐다’는 반응(25.0%)보다 많음

 ◦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‘개선됐다’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

 ◦환경 개선요인으로는 ‘제품․서비스 경쟁력 강화’, ‘중국 직원 생산성 향

상’ 등이 꼽혔고 악화요인은 ‘임금 상승’과 ‘경쟁격화’ 등임

□ 현재 경영 상황은 흑자(45.5%)가 적자(20.9%)보다 현저하게 높고 초기 진

출기업일수록 흑자 비율이 높게 나타남

 ◦또한 개발구, 공업구, 보세구 입지 기업이 타 지역 소재 기업보다 흑자

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

□ 최근년도 연평균 매출액 신장률(약 15%)보다 평균 매출 이윤율(약 10%)이 

낮은 것으로 나타남

 ◦최근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, 조세부담 상승에 따른 고비용 구조로 순익 

증가율이 매출액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

 ◦투자초기와 비교한 중국시장 점유율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

□ 위앤화의 장기적인 평가절상 추세는 당장 충격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수출

기업에게는 갈수록 부담이 커질 것임

 ◦제조업에서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반응이 상대적으로 높음

□ 투자 만족도 평가에서는 전반적으로 ‘만족’ 비율이 30%선이나 ‘보통’이라는 

반응이 40~50%선에 달해 중국이 매력 일변도의 투자대상지는 아님을 반영함

 ◦기업 성장성과 투자동기 달성도에서는 최근 진출기업일수록 만족 정도

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

요  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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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진출 당시와의 환경 변화

□ 서비스업 환경 개선 뚜렷

◦투자진출 당시와 비교해 기업 환경이 ‘매우 개선’(10.8%) 또는 ‘개선’(48.6%)

됐다는 응답 비율(59.4%)이 ‘악화’(21.2%) 또는 ‘매우 악화’(3.8%)됐다는 반응

(25.0%)보다 2배 이상 높음

-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‘악화’ 또는 ‘매우 악화’됐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

은 반면, 서비스업은 62.0%가 ‘개선’ 또는 ‘매우 개선’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

- 이 같은 현상은 최근 중국 내 인건비 등 비용 상승, 가공무역 금지품목 확

대, 노동관계법 강화 등으로 제조업 경영 여건은 까다로워지고 있으나 서비

스업은 신규 시장 확대, 정부의 장려 정책 등으로 인해 기업 체감 환경이 

상대적으로 호전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

<圖-9 진출 당시와 비교한 환경 변화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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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.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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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.0

30.0

40.0

50.0

매우 개선 개선 변화없음 악화 매우 악화

총괄 제조업 서비스업

주 : 584개 사 응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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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환경 개선요인은 제품 및 서비스 경쟁력 향상 때문

◦ ‘기업 환경이 개선됐다’고 보는 요인으로는 ‘제품 및 서비스 경쟁력 강

화’(38.2%), ‘중국 직원의 생산성 향상’(24.4%) 등이 주로 꼽힘 *복수 응답

- 최근 중국의 노동관계법 재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‘(기업의) 노

무관리 역량 향상’으로 기업 환경이 개선됐다는 응답은 12.9%에 불과해 향

후 이 분야에 대한 집중적 노력이 필요함

<圖-10 기업 환경이 개선됐다고 보는 이유>

기타 5.1%

중국 파트너의 적
극적 협조 5.0 %

중국 당국의
적극적 협조 4.4%

법적,제도적
정비 10.0%

노무관리 역량
향상 12.9%

중국 직원
생산성 향상

24.4%

제품,서비스
경쟁력 강화

38.2%

주 : 536개 복수응답

□ 임금 상승에 시장경쟁 격화로 기업 환경 악화

◦기업 환경 악화요인에서 중국투자기업들은 ‘임금 상승’(23.6%), ‘시장경쟁 격

화’(18.9%), ‘원자재 가격 상승’(16.3%)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

조사됨

- ‘중국 당국의 지원 축소 또는 간섭’(11.3%), ‘내수시장 공략의 어려움’(11.0%), 

‘중국 파트너와의 갈등’(2.7%) 요인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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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圖-11 기업 환경이 악화됐다고 보는 이유>

기타 3.5%중국 파트너와의
갈등 2.7%

내수시장 공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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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 당국의 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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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.6%

원자재 가격 
상승 16.3%

중국 파트너와의 
갈등 2.7%

주 : 692개 복수응답

9. 현재 경영 상황

□ 흑자(45.5%) 〉적자(20.9%)

<圖-12 현재 경영상황에 대한 평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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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괄 제조업 서비스업

주 : 578개 사 응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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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현재 경영 상황에 대해 응답한 578개 기업 가운데 45.5%가 흑자(약간 흑자 

43.4%, 대규모 흑자 2.1%)로써 적자 비율(약간 적자 17.1% 및 대규모 적자 

3.8% 포함해 20.9%)을 2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조사됨

- 33.6%는 수지 균형상태라고 응답

◦흑자 또는 적자의 경영 상황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업종별로도 유사한 분

포도를 보임

□ 초기 진출기업일수록 흑자 비율 높아

<圖-13 진출 시기별 경영상황 평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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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규모 흑자 약간 흑자 균형 약간 적자 대규모 적자

1985~1992 1993~1997 1998~2002 2003~2007.7

주 : 578개 사 응답

◦위 그래프에서 1985~1992년 진출 기업은 뚜렷한 좌상향 곡선인데 반해 

2003~2007년 곡선은 평균값을 중앙으로 하여 좌(흑자)․우(적자) 대칭에 가

까운 정규분포(normal distribution)를 보임

- 좌상향(左上向)에 편중될수록 흑자 비율이 높고 정규분포에 가까울수록 수지

균형에 접근하며 우상향(右上向)에 편중될수록 적자 비율이 높음을 의미함

◦진출시기별 경영 상황에서 초기 진출기업일수록 ‘대규모 흑자’ 또는 ‘약간 

흑자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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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개발구 소재기업 흑자 비율 높아

◦진출 시기별 경영상황 평가에서와 마찬가지로 분포도를 이용해 소재지 특성

별 입지(시내, 도시근교, 개발구․공업구․보세구 등)에 따른 경영 상황을 

분석한 결과, 개발구․공업구․보세구 소재 기업들의 흑자 비율이 가장 높

은 것으로 나타남

<圖-14 소재지 특성별 입지에 따른 경영 상황 평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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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교

개발구,공업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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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: 578개 사 응답

10. 매출 이윤율과 신장률

□ 매출액 대비 평균 이윤율 10% 내외

◦투자기업의 최근년도 매출액 대비 평균 이윤율을 -50% 미만, -40%, -30%…

0%…30%, 40%, 50% 등의 구간으로 구분해 조사한 결과, 중국투자기업들

은 평균 10% 내외의 매출 이윤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

- 통계 분석을 위해 -50% 미만을 1로 대치(代置)하고 -40%(2), -30%(3),…0%(6), 

10%(7), 20%(8), 50% 초과(11)로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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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아래 표에서 N은 개체 수(응답 수)이며 Min, Max, Mean은 각각 최소값, 최

대값, 평균값임

- 응답 기업 565개 사 총괄은 물론 업종별, 연도별 분석에서는 7내외의 평균

값을 얻어 중국투자기업의 매출액 대비 평균 이윤율은 10% 내외인 것으로 

평가할 수 있음

<表-2 매출액 대비 평균 이윤율>

N Min. Max. Mean

총  괄 565 1 11 6.9929

업종별

  - 제조업

  - 서비스업

377

188

1

2

11

11

6.9125

7.1543

년도별

  - 1985~1992

  - 1993~1997

  - 1998~2002

  - 2003~2007

 22

 76

117

350

6

3

2

1

10

11

11

11

7.0000

7.2895

7.0427

6.9114

주 : 565개 사 응답

□ 연평균 매출액 신장률 약 15%

◦매출액 대비 평균 이윤율과 같은 방법으로 기업들의 최근년도 연평균 매출

액 신장률을 조사한 결과, 총괄 평균값 7.5851을 얻음(총 568개 사 응답)

- 이는 투자기업들의 연평균 매출액 신장률이 약 15%임을 의미함

- 제조업(7.4961)보다 서비스업(7.7059)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나 서비스업 기업

의 성장세가 보다 양호함을 추론할 수 있음

◦연평균 매출액 신장률(약 15%)보다 매출액 대비 평균 이윤율(약 10%)이 낮

게 나타난 것은 최근 원자재 가격․인건비․조세부담 상승으로 고비용 구조

가 가속화되면서 순익(net profit) 증가율이 매출액(total sales) 신장률을 따

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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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表-3 연평균 매출액 신장률>

N Min. Max. Mean

총  괄 568 1 11 7.5651

업종별

  - 제조업

  - 서비스업

381

187

1

3

11

11

7.4961

7.7059

년도별

  - 1985~1992

  - 1993~1997

  - 1998~2002

  - 2003~2007

 22

 76

117

353

6

2

2

1

11

11

11

11

7.6818

7.4868

7.3675

7.6402

주 : 568개 사 응답

11. 투자초기와 비교한 중국시장 점유율

□ 시장점유율 증가세 뚜렷

◦투자진출 초기와 비교한 현재의 중국시장 점유율은 ‘소폭 증가’했다는 반응

이 절반을 넘어섰고 ‘감소’ 비율은 미미함

<圖-15 투자초기와 비교한 시장점유율 변화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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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: 546개 사 응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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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‘소폭 증가’ 응답은 총괄 56.4%, 제조업 52.9%, 서비스업 63.1% 등으로 높게 

나타난 반면, ‘소폭 감소’ 또는 ‘대폭 감소’ 응답률은 한자리 수에 그침

12. 위앤화 장기 평가절상의 영향

□ 아직은 충격 수준 아니나 수출기업엔 갈수록 부담 클 듯

◦위앤화의 장기적인 평가절상 추세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약 40% 내

외의 기업이 ‘보통’이라고 응답해 위앤화 환율 변동으로 인해 당장 충격 수

준의 영향은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

- 그러나 전체적으로 ‘부정적’ 또는 ‘매우 부정적’이라는 응답이 ‘긍정적’ 또는 

‘매우 긍정적’ 이라는 응답 비율보다 높게 나타난 가운데 제조업 기업에서 

부정적 의견이 보다 높게 나타난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

- 위앤화 환율이 2007년 7월 13일 현재 대미 달러당 7.5731위앤을 기록하고 있

으나 연말까지는 7.2위앤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

수출실적이 많은 제조업 기업들은 갈수록 환리스크 노출 범위가 커질 것임

<圖-16 위앤화의 장기적 평가절상에 따른 영향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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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: 574개 사 응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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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. 투자 만족도

□ 기업 성장성 대체로 만족 수준

<圖-17 기업 성장성 평가(총괄 및 업종별)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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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: 586개 사 응답

◦총괄 분포는 물론, 업종별(제조업 및 서비스)로도 ‘만족’과 ‘보통’에 약 80%

의 응답이 집중돼 기업 성장성에 대해 대체로 만족 수준인 것으로 평가됨

- ‘매우 만족’과 ‘불만족’, ‘매우 불만족’ 응답은 많지 않음

◦진출 시기별 기업성장성 만족도에서도 업종별과 유사한 분포임

- 1992년 이전 초기진출 기업일수록 높게 나타났고 2003년 이후 최근 진출 기

업의 경우, ‘보통’이라는 응답 비율이 절반을 넘어섬

- 이는 최근 진출기업일수록 경영기반이 정착되지 않아 만족도에 있어 관망적

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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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圖-17 기업 성장성 평가(진출 시기별)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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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: 586개 사 응답

□ 기업 수익성에도 대체로 만족

◦수익성도 성장성과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음

- 업종별, 진출 시기별로 모두 ‘보통’이라는 반응이 60%이며 ‘만족’과 ‘불만족’

이 대체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남

<圖-18 기업 수익성 평가(총괄 및 업종별)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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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: 585개 사 응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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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圖-19 기업 수익성 평가(진출 시기별)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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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: 585개 사 응답

□ 투자동기 달성도

◦투자동기 달성 여부에 대해 32%가 ‘만족’ 또는 ‘매우 만족’하며 이는 ‘불만

족’ 또는 ‘매우 불만족’ 응답률(21.2%)을 넘어선 수준임

<圖-20 투자동기 달성도 평가(총괄 및 업종별)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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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: 580개 사 응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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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圖-21 투자동기 달성도 평가(진출 시기별)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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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진출 시기별로 ‘매우 만족’ 및 ‘만족’ 응답 비율을 살펴본 결과, 1985~1991년

(43.4%), 1993~1997년(43.1%), 1998~2002년(30.8%), 2003년 이후(29.6%)로 나

타나 최근 진출 기업일수록 투자동기 달성도를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

조사됨

- 이는 최근년도 중국 내 비용 상승 및 각종 규제성 법규 확대 추세에 따른 

현상인 것으로 풀이됨

□ 전체 만족도(총평)

◦전반적으로 ‘만족’이 30%선이나 ‘보통’이라는 반응이 40~50%대에 달해 중국

이 매력 일변도의 투자대상지만은 아님을 반영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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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圖-22 전체 만족도 평가(총괄 및 업종별)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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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: 584개 사 응답

<圖-23 전체 만족도 평가(진출 시기별)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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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II. 향후 전망 (문항 14~17)

□ 기업들은 중국이 긴축정책을 장기화하면서도 상당 기간 고성장을 지속할 

것으로 인식하고 있음

 ◦88.4%가 긴축정책이 1년 이상 갈 것으로 전망하며 “고성장 기간이 10년 

이상 갈 것“이라는 응답률도 44%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

□ 중국경제가 한국에 기회인가 위기인가에 대해 절반가량이 ‘기회와 위기 병

존으로 중립적’인 의견을 냈으나 기회로 보는 시각(20.8%)보다 위기로 보는 

시각(28.2%)이 많음

 ◦ ‘기회’ 시각은 중국의 거대시장 기능 지속, 세계시장 진출의 거점 기능 

등에 착안하며 ‘위기’ 시각은 중국이 세계시장에서 한국을 추월하고 한

국 내 산업공동화 심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

□ 향후 중국진출 환경 전망은 나빠지거나(48.6%) 매우 나빠질 것(6.1%)으로 

보는 견해가 54.7%로 높게 나타남

 ◦이 같은 비관적 견해는 서비스업(44.9%)보다 제조업(59.7%)에서 더욱 높

아 최근 중국 내 제조업 경영환경 악화 추세를 반영함

 ◦환경이 나빠질 것으로 보는 이유는 ‘중국의 저비용 구조 상실’, ‘한국의 

기술우위 상실’, ‘중국의 성장이 한국에 위협이 될 것’ 등의 순으로 높은 

응답률을 보임

□ 이처럼 중국진출 환경 전망에 대해 부정적 견해가 많지만 투자를 확대하겠

다는 반응이 59.4%로 ‘축소 반응’(7.5%)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남

 ◦철수 의사를 밝힌 기업은 전체의 0.8%에 불과하며 2005년 설문에서도 

‘철수 고려’ 반응은 1.4%에 그친 바 있음

□ 기업들은 향후 중국진출에서 꼭 필요한 요소로 ‘기술력에 기초한 내수 브랜

드 전략’을 꼽고 있음

요  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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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. 성장과 긴축정책

□ “고성장 최소 10년 이상 간다” 44%

◦일각에서 2008년 베이징올림픽 이후 중국경제의 버블이 표면화되면서 성장 

동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투자기업들은 중국의 

성장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

<圖-24 중국의 고성장 지속기간 전망>

2008 베이징
올림픽까지
4.7%<28>

예측 불허
(잘 모름)
9.1%<54>

2010 상하이
엑스포까지

19.3%<114>10년 이상
19.6%<116>

향후 10년 간
24.5%<145>

향후 5년 간
22.7%<134>

2008 베이징
올림픽까지
4.7% <28>

주 : 591개 사 응답

- 현재의 고성장세가 2008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은 4.7%에 그친 반면, 

‘향후 10년 간’, ‘10년 이상’ 등에 대해 각각 24.5%와 19.6%의 높은 비율을 

보여 44.1%가 최소 10년 이상 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

□ 긴축정책 장기화 전망 우세

◦현재 추진 중인 강도 높은 긴축정책의 지속시기 전망과 관련, 1~2년 33.2%, 

2~3년 32.5%, 3년 이상 22.7% 등으로 조사돼 88.4%가 긴축정책이 1년 이상 

갈 것으로 보고 있음

- 이는 대부분의 중국투자기업들이 긴축정책이 장기화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

음을 의미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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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圖-24 중국의 긴축정책 지속기간 전망>

6개월~1년
9.8%<57>

6개월 이내
1.7%<10>

3년 이상
22.7%<132>

2~3년
32.5%<189>

1~2년
33.2%<193>

주 : 581개 사 응답

15. 중국경제, 한국에 기회인가 위기인가

□ “기회(20.8%)〈 위기(28.2%)”

<圖-25 중국은 한국에 기회인가 위기인가>

기회 요인
더 많아 긍정적
20.8%<124>

위기 요인
더 많아 부정적
28.2%<168>

기회/위기 병존
중립적

48.6%<289>

주 : 581개 사 응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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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중국경제가 한국에 있어 기회인가 위기인가라는 문항에서는 ‘기회와 위기 

병존으로 중립적’이라는 응답이 약 절반(48.6%)으로 나타남

- 그러나 ‘기회가 많아 긍정적’이라는 응답(20.8%)보다는 ‘위기가 많아 부정

적’(28.2%)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

□ 거대시장 요인엔 긍정적이나 “중국에 추월당할 수” 우려도

◦기업들은 중국에 대해 ‘거대시장 기능이 지속’되고(44.6%) ‘세계시장 진출의 

거점이 될 것’(26.3%)이라는 점에서 중국 경제의 성장이 한국에 긍정적이라

고 보고 있음

<圖-26 중국경제가 한국에 긍정적인 이유>

16.2

1.3

11.6 26.3

44.6

생산기지 기능 지속

거대시장 기능 지속

세계시장 진출거점한국 산업구조조정 촉진

기타

주 : 395개 복수 응답

- 그러나 중국이 ‘세계시장에서 한국을 추월’하고(43.3%) 기업들의 ‘중국진출로 

한국 내 산업공동화가 심화될 것’(26.9%)이라는 점에서는 부정적 반응을 보임

- 중국이 한국기업을 대거 M&A할 것이라는 응답은 소수에 그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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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圖-27 중국경제가 한국에 부정적인 이유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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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
주 : 457개 복수 응답

16. 중국진출 환경 전망

□ “지금보다 나빠질 것” 50% 넘어

◦향후 중국진출 환경이 지금보다 나빠지거나(48.6%) 매우 나빠질 것(6.1%)으

로 보는 견해가 54.7%로 나타남

<圖-28 향후 중국진출 환경 전망(총괄 및 업종별)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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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: 595개 사 응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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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비관적인 견해(나빠지거나 매우 나빠질 것)는 서비스업(44.9%)보다 제조업

(59.7%)에서 더욱 높게 조사돼 최근 중국 내 제조업 경영환경 악화 추세를 

반영함

◦중국진출 환경이 지금보다 좋아지거나 매우 좋아질 것이라는 반응은 각각 

23.2%(총괄), 20.9%(제조업), 27.7%(서비스업)에 그침

-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긍정적인 반응 비율이 높게 나타남

□ ‘저비용 구조 상실’이 가장 큰 문제

◦향후 중국진출 환경이 나빠질 것으로 보는 이유는 ‘중국의 저비용 구조가 

사라질 것’(32.5%), ‘한국의 기술우위가 사라질 것’(25.5%), ‘중국의 성장이 

한국에 위협이 될 것’(16.4%)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

- 내수시장 진출과 신규 비즈니스 기회 발굴이 어려워지거나 한중 기업 간 공

생(윈윈) 공간이 좁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각각 소수에 그침

<圖-29 중국진출 환경이 나빠질 것으로 보는 이유>

기타 2.0 % 내수시장 진출
어려워질 것

9.2%

중국의 성장이
한국에 위협될

것 16.4%

한중 기업 간
윈윈 공간 좁아

질 것 6.4%

신규 비즈니스
기회 발굴 어려
워질 것 8.0%

중국 저비용
구조 사라질 것

32.5%

한국 기술우위
사라질 것
25.5 %

내수시장 진출
어려워질 것

9.2%

주 : 750개 복수 응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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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. 향후 중국투자 방향

□ 진출 환경 나빠져도 투자는...확대(59.4%) 〉축소(7.5%)

◦기업들은 향후 진출 환경에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음에도 중국투자는 ‘적극 

확대’(13.4%)하거나 ‘소폭 확대’(46.0%) 하겠다고 밝혀 축소하겠다는 반응

(7.5%)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남

- 철수 의사를 밝힌 기업은 0.8%에 불과함

- 2005년 Grand Survey에서도 ‘철수 고려’ 반응은 1.4%에 그쳤음

<圖-30 향후 중국투자 방향>

철수 0.8%
축소 7.5%

현상 유지
32.3%

소폭 확대
46.0%

적극 확대
13.4%

 

주 : 589개 사 응답

◦이 같은 결과는 중국 내 제조업 환경변화로 인해 많은 진출기업들이 ‘탈(脫)

중국’을 고려하고 있다는 일부의 주장과는 다른 것임

- 16번 문항에서 내수시장 진출과 신규 비즈니스 기회 발굴이 어려워질 것이

라는 응답이 소수에 그쳤음을 감안하면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기업들은 단순 

가공생산 보다는 내수시장 진입 확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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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기술력에 기초한 내수 브랜드 전략이 관건

◦향후 중국진출에서 꼭 필요한 요소와 관련, 기업들은 ‘내수시장 공략을 위한 

브랜드 전략’(26.2%), ‘대중국 기술력 우위’(21.6%), ‘효율적인 중국 정보시스

템 확충’(16.4%) 등의 순으로 꼽고 있음

- 이는 기업들이 중국진출 성공의 관건이 기술력에 기초한 내수 브랜드 전략

에 달려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것임

◦ ‘제3국 대체시장 개척노력 병행’(9.3%), ‘중국 내 인맥구축 강화’(6.6%), ‘한중 

FTA 조속 체결’(3.1%) 등은 소수 응답에 그침

<圖-31 향후 중국진출에 꼭 필요한 요소>

기타 0.2%

외국기업과의

공동 진출 2.3%

한중 FTA 조속

체결 3.1%

중국 내 친한
 인맥 구축 강화

6.6%

제3국 시장개척
병행 9.5%

한국 정부의 적극
지원 8.0%

중국 산업경제 연
구역량 강화 6.0 %

효율적인 중국
정보 시스템
확충 16.4%

대중국 기술력
우위 21.6%

내수시장 공략
위한 브랜드
전략, 26.2%

제3국 시장개척 
병행 9.5%

주 : 1,250개 복수 응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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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V. 한중 FTA 인식과 전망

□ 중국진출 한국기업들의 한중 FTA 지지율(58.7%)은 반대의견(8.4%)보다 월

등하게 높게 나타남

 ◦이는 KOTRA 상하이무역관이 실시한 ‘중국기업의 한중 FTA 인식과 전망’ 

설문조사(2007.4) 결과 나타난 중국기업의 지지율 및 반대 의견(각 93.8%

와 0%)과 비교하면 대조를 보임

 ◦한국기업의 한중 FTA 지지율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소폭 높게 나타남

 ◦FTA 지지 이유는 ‘기업협력 확대’, ‘중국 수입관세율 인하’ 등임

 ◦FTA 반대 이유로는 ‘중국의 수입관세율 인하효과가 미미할 것’이라는 응

답(30.2%)이 가장 많았음

□ 협상개시 희망 시기는 ‘1~3년 후’가 45.1%로 가장 높고 ‘1년 내’(32.5%), ‘즉

시’(11.9%), ‘3년 후’(10.5%) 등임

 ◦중국기업의 경우 ‘즉시’가 56.7%로 단연 높고 ‘1년 내’(29.8%), ‘1~3년 후’ 

(12.4%), ‘3년 후’(1.1%)로 나타나 한국기업보다 조기추진을 희망하고 있음

□ FTA 우선 순위에 있어서는 미묘한 인식 차이가 발견됨

 ◦한국기업은 ‘한중 FTA 우선’(48.7%), ‘한중일 동시 추진’(33.5%), ‘한일 우

선 추진’(14.8%), ‘중일 우선 추진’(3.0%)로 반응함

 ◦중국기업은 ‘한중 FTA 우선’(59.0%), ‘한중일 동시 추진’(29.2%), ‘중일 우

선 추진’(10.1%), ‘한일 우선 추진’(1.7%)로 반응함

 ◦자국을 제외한 기타 양국간 우선 체결을 가장 원하지 않음을 의미

□ 한국기업들은 한중 FTA로 중국기업보다 한국기업이 보다 큰 혜택을 받을 

것으로 생각하고 있음

 ◦대중국 수출 및 영업액에 대체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면서

도 ‘변화 없을 것’이라는 반응도 문항별로 30~40%에 달함

요  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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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한중 FTA 지지 여부 : 찬성(58.7%) 〉반대(8.4%)

◦중국진출 기업들은 한중 FTA 추진에 대해 ‘매우 지지’ 12.3%(73개 사), ‘지

지’ 46.4%(276개 사)로 응답해 58.7%(349개 사)의 찬성률을 보이고 있음

- 30.4%(181개 사)가 ‘보통’ 이라는 의견을 냈으며 ‘반대’ 또는 ‘매우 반대’ 입

장은 8.4%(50개 사) 임

◦한국기업들의 이 같은 반응은 KOTRA 상하이무역관이 2007년 4월 중국 7

개 도시 178개 중국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‘중국기업의 한중 FTA 인식

과 전망’ 설문조사 결과와 대조를 보임

- 당시 설문에서 중국기업들은 한중 FTA 추진에 대해 ‘매우 지지’ 20.2%(36개 

사), ‘지지’ 73.6%(131개 사)로 응답해 93.8%(167개 사)의 절대적인 찬성률을 

보였고 ‘반대’ 또는 ‘매우 반대’ 입장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조사됨

<圖-32 한국기업과 중국기업의 한중 FTA 지지 여부 비교>

20.2

73.6

12.3

46.4

30.4

7.6

0.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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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통

반대

매우 반대

무응답

한국기업(%)
중국기업(%)

주 : 한국기업(595개 사 응답) 수치는 Grand Survey 2007 설문결과 기준이며 중국기업(178

개 사 응답) 수치는 상하이무역관의 2007년 4월 설문조사 기준임

◦한국기업의 한중 FTA지지 여부는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유사한 

응답 분포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업의 ‘지지’ 또는 ‘매우 지지’ 비율

이 소폭 높게 나타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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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圖-33 한국기업의 업종별 한중 FTA 지지 수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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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: 580개 사 응답

□ FTA 지지 이유는 한중 기업 협력 확대, 中 수입관세율 인하 등

<圖-34 한국기업의 한중 FTA 지지 이유>

한중 기업협력
확대 37.4%

기타
2.0%

중국산 수입가격
인하 4.7%

대중국
투자 증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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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 비관세
장벽감소15.3%

중국 수입관세
인하 33.5%

중국산 수입가격 
인하 4.7%

대중국
투자 증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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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한중 FTA 지지 이유에 대해 ‘한중 기업협력이 확대될 것이기 때문’이라는 

응답이 37.4%로 가장 많았고 이어 ‘중국의 수입 관세 인하’(33.5%), ‘중국의 

비관세장벽 감소’(15.3%), ‘대중국 투자 증가’(7.1%)의 순으로 조사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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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‘중국산 수입가격 인하’ 때문이라는 응답은 4.7%에 그침

□ FTA 협상 개시 시기는 “1~3년 후” 45.0%

◦한중 FTA 협상 개시 희망 시기는 ‘1~3년 후’가 45.1%로 가장 높게 나타났

고 이어 ‘1년 내’(32.5%), ‘즉시’(11.9%), ‘3년 이후’(10.5%)의 순으로 조사됨

<428개 사 응답>

◦2007년 4월 ‘중국기업의 한중 FTA 인식과 전망’ 조사에서 중국기업들은 ‘즉

시’(56.7%), ‘1년 내’(29.8%), ‘1~3년 후’(12.4%), ‘3년 후’(1.1%)의 순으로 응답

한 바 있음

- 한국기업보다 중국기업들이 조기 추진을 희망하고 있음

<圖-35 한중 FTA 협상 개시 희망 시기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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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FTA 반대 이유는 “中 수입 관세율 인하효과 미미할 것”

◦한중 FTA 반대 이유 의견은 ‘중국의 수입 관세율 인하 효과 미미’와 ‘한중 

기업협력 확대효과 미미’가 각각 30.2%와 28.9%로 높게 나타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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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圖-36 한중 FTA 반대 이유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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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“동북아 FTA는 ‘한중일’ 보다 ‘한중’ 먼저 해야”

<圖-37 동북아 지역 FTA 우선 순위(총괄)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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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: 한국기업(540개 사 응답) 수치는 Grand Survey 2007 설문결과 기준이며 중국기업(178

개 사 응답) 수치는 상하이무역관의 2007년 4월 설문조사 기준임

◦동북아 역내 FTA는 ‘한중 FTA’를 먼저 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48.7%로 

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‘한중일 FTA 동시 추진’(33.5%), ‘한일 FTA 우선 

추진’(14.8%) 순이며 ‘중일 FTA 우선 추진’은 3.0%에 그침



중국투자기업 경영성과 평가와 전망, 그리고 한중 FTA - Grand Survey 2007

37

◦중국 기업들이 인식하는 역내 FTA 우선 순위도 비슷한 순서로 나타남

- 그러나 중국 기업의 경우, ‘한일 FTA 우선 추진’ 응답 비율이 1.7%에 불과함

◦중국 내 한국기업과 중국기업들은 양국간 FTA 우선 추진을 가장 선호하면

서도 동북아 3국간 역내 FTA 구도에서 자국을 제외한 기타 양국(중일 또는 

한일)간 FTA 우선 체결은 가장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임을 알 수 있음

◦업종별 역내 FTA 우선 순위는 FTA 지지 여부에서와 마찬가지로 제조업과 

서비스업이 큰 차이 없는 응답 분포를 보임

<圖-38 동북아 지역 FTA 우선 순위(업종별)>

3.1%

14.2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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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중 FTA 우선 한중일 FTA 동시 한일 FTA 우선 중일 FTA 우선

주 : 제조업(안쪽 원) 358개 사, 서비스업(바깥쪽 원) 182개 사 응답

□ ‘대중 수출 확대’ 전망 우세 속 ‘변화 없을 것’ 전망도 많아

◦제조업 기업 397개 사 가운데 한중 FTA 체결로 대중국 수출이 확대될 것이

라는 응답 비율이 44.8%(큰 폭 확대 2.5%, 확대 42.3%)로 절반을 넘지 않은 

것으로 조사됨

- ‘불변’(변화 없음) 응답 비율도 31.5%로 비교적 높게 집계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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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圖-39 한중 FTA 체결 후 대중 수출 전망(제조업)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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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: 397개 사 응답

◦한중 FTA 체결 후 대중국 수입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 비율도 45.1%(큰 폭 

확대 3.8%, 확대 41.3%)로 대중국 수출 확대 전망 비율과 비슷한 수준을 보임

<圖-40 한중 FTA 체결 후 대중 수입 전망(제조업)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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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: 397개 사 응답

◦제조업 기업들은 한중 FTA 체결 후 대중국 수출 단가가 인하될 것으로 전

망하는 비율이 54.5%(대폭 인하 및 인하 포함)로 절반을 넘었으나 ‘변화 없

음’(불변) 비율도 45.5%나 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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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圖-41 한중 FTA 체결 후 대중 수출단가 변화(제조업)>

대폭 인하  3.1%

인하  51.4%불변  45.5%

주 : 397개 사 응답

- 대중국 수입단가 변동 전망과 관련, 응답 기업 319개 사의 비율은 ‘대폭 인하’ 

6.0%(19개 사), ‘인하’ 53.3%(170개 사), ‘불변’ 40.8%(130개 사) 등으로 나타남

<圖-42 한중 FTA 체결 후 대중 수입단가 변화(제조업)>

대폭 인하  6.0%

인하  53.3%불변  40.8%

주 : 397개 사 응답

□ 한중 FTA 수혜자는 中투자 한국기업, 한국 내 한국기업 順

◦한중 FTA 체결로 가장 이득을 보는 기업군에 대해 중국투자 한국기업들은 

‘중국 내 한국기업’(29.1%), ‘한국 내 한국기업’(20.8%)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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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어 ‘중국 민영기업’(18.0%), ‘중국 국유기업’(13.4%), ‘중국 내 기타 외국기

업’(7.9%), ‘한국 내 외국기업’(2.5%), 무응답(8.2%)의 순으로 조사됨

- 가장 이득을 보는 기업군이 한국기업(중국 내 한국기업+한국 내 한국기업)

일 것이라는 전망(49.9%)이 중국기업(민영기업+국유기업=31.4%)일 것이라는 

응답보다 높게 나타남

◦2007년 4월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동일 문항의 설문에서 중국기업들은 

‘중국 민영기업’(34.8%), ‘중국 내 한국기업’(33.1%), ‘중국 국유기업’(21.9%) 

등의 순으로 응답해 양국 기업들의 인식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음

<圖-43 동일 업종에서 한중 FTA 체결로 가장 유리해질 기업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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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FTA 체결이 영업에 미치는 영향 : 48.4%가 긍정 평가

◦FTA 체결이 자사 영업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‘좋음’과 ‘매우 좋음’ 응답 

비율이 각각 36.1%(215개 사)와 12.3%(73개 사)로 높았지만 ‘변화 없음’ 응

답도 30.3%(180개 사)로 조사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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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圖-44 한중 FTA 체결이 영업액에 미치는 영향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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